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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한생명 최대주주로 부상
Orix 지분 1억2000만주 인수 … 지분 51% 확보로 경영권 안정적

한화그룹이 일본 Orix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7%를 인수해 대한생명의 단일 최대 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의 지분 51%를 확보하게 돼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풋․콜옵

션 행사를 둘러싼 한화그룹과 Orix의 국제 분쟁도 사실상 해결됐다.

한화와 한화건설 등 Orix의 대한생명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 6개 계열사는 9월4일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화건설이 Orix 지분 1억2000만주(17%)를 주당 5430원에 전량 인수하기로 결

정했다.

인수금액은 약 6554억원이며 한화건설은 Orix와의 계약을 통해 9월28일 Orix 지분 전량을 인수할 예정이다.

Orix는 2002년 12월 한화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주당 2275원에 인수한 대한생명 지분을 2배가 넘는 가격에 

다시 매각함으로써 5년여 만에 3700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한화건설은 기존 대한생명 보유지분 6.6%에 17%를 추가하게 돼 총 23.6%를 보유하게 된다. 이밖에 한화가 

26.3%, 한화석유화학이 1%, 한화종합화학이 0.06%, 한화증권이 0.04%의 대한생명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화건설 이외에 Orix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계열사들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화건설이 지분을 전량 인수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Orix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한화그룹은 5개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대한생명 지분 34%에 17%를 추

가하게 되면서 51%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

또 한화그룹이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와의 국제중재 완료 후 예보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 한화

그룹의 대한생명 지분은 67%에 이르게 돼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Orix와 한화그룹은 풋․콜옵션 행사 이후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으나 중재 과정에서 인수 가

격 합의에 이르러 Orix가 제기한 국제 중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곧 종료하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계열사 가운데 대한생명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가 추가로 Orix 지분을 매

입함으로써 보유 계열사 지분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게 돼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

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Orix 지분 매입주체로 한화건설이 나서게 돼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

이라는 전망은 최소한 당분간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건설이 Orix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것은 계열사별 자금사정 등을 검토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현 단계에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준비중인 부분

은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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